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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서지능의 매개효
과를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U시 N구에 소재한 상담센터의 학교부적응 청소년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검증, 빈도분석,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통한 3단
계 매개효과 분석과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원가족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가족퇴행 및 가족투사는
학교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가족 자아분화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서지능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와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학교행복감
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교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원가족 자아분화
와 정서지능이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원가족 자아분화의 개선을 위해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이고 전문화된 상담서비스의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가족 
자아분화와 정서지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족퇴행 및 가족투사에 대한 다양한 개선전략의 마련 및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지원과 활성화가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influence of the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on school happiness of school-maladjusted 
adolescents. Subjects included 116 school-maladjusted adolescents from counseling centers in U city. 
Using R program for statistical analysis method,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hree-step mediation regression analysis, and the Sobel test 
were conducted. Results showed that both family regression and family projection of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school happiness. Secondly,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was confirmed in the effect of the family-of-origin family 
self-differentiation on school happiness.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school maladjusted adolescents, the higher the sense 
of school happiness. Taking these results together, the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were found to be potential factors that can increase school happines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school-maladjusted adolescents' sense of school happiness, it is recommended to 
increase the levels of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by devising and 
utilizing systematic counseling services for family regression and family projection, as well as educational
programs for emotion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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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기는 인격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이 시기에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거쳐 원가족
에서 자아분화 및 원만한 성인으로의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면 일부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정상적인 
성장과정에서 궤도를 벗어나 가족 간의 갈등, 학교환경
과 교사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속에서 폭
력, 범죄, 학교 부적응 등과 같은 행동을 하는 위기청소
년이 된다. 위기 청소년이란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폭
력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집단”이다[1]. 

한편 위기청소년이 되는 요인은 가정적 요인과 학교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되며[2], 이로 인해 이 시대를 살아
가는 청소년 자녀들이 겪는 정서적인 불안과 스트레스 
등의 경험은 날로 심각해지고, 학교부적응이라는 사회문
제로 나타나게 되었다[3]. 

학교부적응이란 ‘학교 내에서의 교사문제, 친구문제, 
잦은 조퇴, 등교거부, 불안정한 정서, 방관적인 수업태
도, 낮은 학업성취도 등의 행동특성을 보이며 학교생활
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상태’ 라고  정의되며[4],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갈등이나 부정적 또래관계 등의 
학교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을 ‘학교부적응 
청소년’ 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학교부적
응은 개인, 가정, 학교의 상호복합적인 관계성에 의해 발
생되어진다[5]. 따라서 학교라는 사회적 환경에서의 적응
은 학생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과업이며 
학교적응을 잘하는 학생일수록 학교행복감이 높다고 하
였다[6]. 따라서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
고 학교 환경적 요인 중에서 학교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행복감은 학교 활동을 통해서 평가하는 심리적 만
족감과 그 결과 이르게 되는 정서적 안녕의 상태를 의미
하며[7] 본 연구에서는 학교행복감이란 ‘긍정적인 관계형
성과 학교적응 등의 학교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학교부
적응 청소년의 학교행복감’이라고 정의하였다. 학교행복
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행복감은 교사-학
생 관계, 수업참여, 학업성취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
요하게 작용하였으며, 학생들의 학교행복감은 수업에 대
한 참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확인되었다[8, 9]. 
또한 행복감은 긍정적인 행동과 심리건강, 대인관계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10]. 이러한 결과는 학교행복감이 학교생
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행복감은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바람직한 학교생활과 인격발달을 위해 제
한적 관계에서 벗어나 친밀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맺
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제라고 할 수 있다[11, 12]. 특히 
청소년의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와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는 분리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대인관계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3]. 또한 부모-자녀 간 높은 수
준의 분화는 가족관계와 그 외의 관계에서도 더 잘 적응
하고 대인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며, 사회적 기술과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4]. 
모의 자아분화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자아
분화는 아동의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주며 모-자녀관계
를 통해서도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15]. 이러한 결과는 가족분화가 청소년의 대인관계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의 자아분화는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따라서 원가족 자아분
화는 학교행복감에 중요한 변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
서 주목한 또 하나의 변인은 정서지능이다. 정서지능은 
자신이 느끼는 기분, 정서 및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
히 알고, 자신의 느낌을 자신의 내면과 상황적 요구에 맞
도록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으로써[17], 혼자서 무엇인가
를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성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서지능이 청소년들의 
중요한 타인인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
고와 판단에서의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데 요구되는 자아
분화를 촉진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변인이라고 밝
히고 있다[18]. 정서기능 중 특히 원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분화가 행복감에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또래관계 및 학습 성취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19]. 이러한 결과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정서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정서조
절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돕고, 정서를 잘 활
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능력이다[20]. 정서지능과 학
교행복감의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정서
지능은 부모-성년 소통과 심리적 행복의 관계에서 부분
적으로 중재적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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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del of research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이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을 증진시
킬 뿐만 아니라 행복감의 가장 중요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22]. 또한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
응 아동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적응에 긍정
적인 효과를 미쳤음이 보고되었다[23]. 이상의 선행연구
를 종합할 때, 정서지능이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고 가정할 수 있다. 특히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측면에서 학교행복감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의
미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요소들을 줄여가고 학교행복감의 향상을 위
해 정서지능을 연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원가족 자아분화가 학교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서지능이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원가족 자아분화
와 학교행복감,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
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
분화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의 학교행복감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학교부적
응이 행복한 적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원
가족 자아분화와 학교행복감 사이에서 정서지능의 매개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와 학교행복
감의 관계를 파악한다. 둘째,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

족 자아분화와 학교행복감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모형은 Fig.1과 같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경찰청 여성청소년계의 위탁지정 상담

센터(U시 N구에 소재한 K, Y, W)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이다. 설문기간은 2020년 10월17
일부터 2020년 11월25일까지 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진
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상담센터의 상담사를 통해 사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의 목적, 비밀보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설문링크를 통해 
응답하도록 하여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조사 자료는 총 
134부 중 누락되거나 일관된 응답표시 등의 신뢰성이 없
다고 판단되는 18부를 제외한 총 116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내적일관성 분석을 위한 신뢰도검증, 측정변수들의 분포
와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인 원가족 자아분화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효과 다중회귀분석과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는 학교행복감, 원가족 자아분화, 정서지능의 

도구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2.3.1 학교행복감
본 연구에서는 학교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Kim과 

Kim[7]이 개발한 학교행복의 검사 도구를 바탕으로 
Cho와 Jung[9]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Li[24]
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하고 재구성하여 적용한 것을 사
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4문항, 
환경 만족 4문항, 학습활동 즐거움 4문항, 부정문항인 심
리적 안정감 4문항으로 총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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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의 응답 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
우 그렇다’(5점)까지의 자기보고용 리커트 형식에 의한 5
단계 척도로 높은 점수일수록 학교행복감이 높음을 의미
한다. Li[24]의 연구에서는 학교행복감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896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92로써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2.3.2 원가족 자아분화
본 연구에서 원가족 자아분화는 Bowen[25]의 자아분

화 척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Je[26]
의 자아분화 척도를 Park[27]의 연구에서 적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투사 7문항, 정서적 단절 8문
항, 가족퇴행 7문항의 세 개의 하위요인과 총 22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27]. 가족퇴행은 ‘가정에 위기가 닥쳤
을 때 폭력, 책임회피, 가족의 동질화를 추구하는 등 비
합리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28]. 가족 투사는 
‘가족치료 용어로써 부모가 자신의 갈등의 근원을 가족 
구성원에게 돌리는 행위’를 가리킨다[27]. 정서적 단절은 
‘태어난 원가족에게서 해결하지 못한 정서적 애착을 부
모와 격리, 도피, 거부 등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극심한 
정서 분리’를 의미한다[27].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의 문항 중 * 표시를 한 문항은 역 채
점하였다. 즉 1점은 5점으로, 2점은 4점으로, 4점은 2점
으로 5점은 1점으로 환산하여 처리하였다. 원가족 자아
분화의 하위요인들은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으나 역채점
을 했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 자아분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27]의 연구에서 원가족 자아분화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가족퇴행, 정서적 단절, 가족투사 요
인 각각 .832, .875, .8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원가
족 자아분화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하위요인별
로 가족퇴행 .95, 정서적 단절 .77, 가족투사 .84로써 전
체 .95의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ronbach's α 값이 모두 .6 이상을 만족하므로 측정 도
구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3.3 정서지능
정서지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Wong과 Law[29]가 개

발한 WLEIS(Wong and Law Emotional Inteligence 
Scale)을 Han과 Yoo[30]가 번안한 척도를 Jang[31]의 
연구에서 적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자기
정서 인식, 타인정서 인식,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4개 하
위요인, 총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양

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
점)까지의 리커트식 척도이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
록 정서지능이 높다고 판단한다. Jang[31]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92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
되었다. 

각 측정도구의 내용을 보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Factor

Numbe
r of 

questio
ns

Question 
Number

Cronbac
h's α

Indepe
ndent 
variable

Family-
of-
Origin 
Self-Diff
erentiati
on

Family 
Regression 7

13*,14*, 
15*, 

16*,17*, 
18*, 19*

.95

.95Emotional 
Disconnection 8

7*, 8*, 9*, 
10*, 11*, 

12, 20, 22
.77

Family 
Projection 7

1*, 2*, 3*, 
4*, 5*, 6*, 

21*
.84

Depen
dent 
variabl
e

School happiness 16 13*,14*,15*,
16* .92

Parame
ter Emotional Intelligence 16 .93

Total number of questions 54
* a reverse scoring question

Table 1. Configuration contents of measurement tool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

펴보면 아래의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자는 총116명
으로 성별은 남자 35명(30.2 %), 여자 81명(69.8 %)으
로 나타났다. 현재 학력의 경우 중학교 재학 26명(22.4 
%), 중졸 2명(1.7 %), 고등학교 재학 87명(75.0 %), 고
등학교 자퇴 1명(0.9 %)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와의 하
루 평균 대화시간’은 ‘거의 없다’가 5명(4.3 %), ‘10분 정
도’ 15명(12.9 %), ‘30분 정도’ 33명(28.5 %),  ‘1시간 
이상’ 63명(54.3 %)으로 파악되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가 17명(14.7 %), 
‘1~2회 생각해보았다’가 76명(65.5 %), ‘여러 번 생각해 
보았다’가 23명(19.8 %)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고 있
는 위탁기관’은 Y-상담센터 51명(44.0 %), K-센터 47
명(40.5 %), W-센터 18명(15.5 %)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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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 School happiness  Ⓒ Emotional Intelligence

 ①Family 
Regression 

②Emotion
al 

Disconnec
tion

③Family 
Projection 

④Self-effi
cacy 

⑤Environ
mental 

satisfactio
n

⑥Learning 
Happiness

⑦Psychol
ogical 

well-bein
g

⑧Self-Emo
tion 

Appraisal

⑨Others-E
motion 

Appraisal

⑩Emotion 
Regulation 

⑪Emot
ion 
Use 

Ⓐ
① 1
② 0.93*** 1
③ 0.87*** 0.86*** 1
④ 0.68*** 0.67*** 0.54*** 1

Ⓑ ⑤ 0.66*** 0.66*** 0.53*** 0.83*** 1
⑥ 0.64*** 0.66*** 0.48*** 0.84*** 0.81*** 1
⑦ 0.24** 0.19* 0.21* 0.23* 0.19* 0.21* 1

Ⓒ
⑧ 0.38*** 0.42*** 0.27** 0.60*** 0.59*** 0.59*** 0.02 1
⑨ 0.58*** 0.58*** 0.43*** 0.77*** 0.76*** 0.71*** 0.24* 0.66*** 1
⑩ 0.58*** 0.58*** 0.43*** 0.74*** 0.73*** 0.72*** 0.16 0.75*** 0.77*** 1
⑪ 0.55*** 0.55*** 0.40*** 0.78*** 0.73*** 0.77*** 0.16 0.70*** 0.81*** 0.83*** 1

Average 3.45 3.34 3.36 Ⓑ 3.26 Ⓒ 3.52Ⓐ 3.38
Standard 
deviation

0.97 0.69 0.85 Ⓑ 0.60 Ⓒ 0.58Ⓐ 0.80

Skewness -1.21 -1.32 -0.95 Ⓑ -2.27 Ⓒ -2.05Ⓐ -1.28

Kurtosis 3.27 3.83 2.73 Ⓑ 8.41 Ⓒ 7.59Ⓐ 3.41
*p<.05, **p<.01, ***p<.001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N=116)

Variable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① Male
② Female

35
81

30.2
69.8

Current 
education

① Enrolled in middle 
school attendance 26 22.4

②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2 1.7

③ Enrolled in high 
school 87 75.0

④ Withdrawn from high 
school 1 0.9

Average 
conversation 
time with 
parents

① Almost none 5 4.3
② About 10 minutes a 

day 15 12.9

③ About 30 minutes a 
day 33 28.5

④ More than 1 hour a 
day 63 54.3

Thinking 
about 
quitting 
school

① I didn't think about 
it. 17 14.7

② I thought about it 
once or twice 76 65.5

③ I thought about it 
multiple times. 23 19.8

Counseling  
Center

①Y-Center 51 44.0
②K-Center 47 40.5
③W-Center 18 15.5

Total 116 100.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2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주요 측정변인 간의 관련성과 전반적인 수준을 알아보

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살펴본 결과, 총 표본
크기는 116명이었으며, 원가족 자아분화는 5점 총점기
준에서 평균 3.38(SD=0.80), 하위요인별 평균은 가족퇴
행 3.45(SD=0.97), 가족투사 3.36(SD=0.85), 정서적 단
절 3.34(SD=0.69)순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행복감과 정서지능은 각각 평균 3.26(SD=0.60), 
3.52(SD=0.58)로 확인되었다. 또한 왜도의 절댓값 3이
하, 첨도의 절댓값 10이하로 Kline[32]가 제시한 기준치
에 적합하므로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Kline[32]는 
왜도의 기준을 절댓값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는 절댓
값 8 또는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규분포로 볼 수 있다
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 변인들의 왜도 절댓값이 3이하, 
첨도 절댓값이 10이하이므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가족 자아분화, 학교행복감, 정서지능의 관계를 살
펴본 결과, 대체로 유의한 정(+)적 상관(p<.05, p<.01, 
p<0.001)을 보여주었으나 정서지능의 자기정서 인식, 정
서조절, 정서활용은 학교행복감의 심리적 안정감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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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분화의 하위요인 모두와 학교행복감의 자기효능감, 
환경만족, 학습활동 즐거움은 학교행복감의 심리적 안정
감과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정서지능의 자기정서 
인식은 원가족 자아분화의 가족투사와 낮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3.3 대상자의 학교행복감 관련 변인
대상자의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파

악하기 위해 독립변수에는 상관관계분석에서 유의한 상
관성을 보인 하위요인인, 가족퇴행, 정서적 단절, 가족투
사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은 가족퇴행(β=.63, t=3.23, p<.01), 가족투사(β
=.31, t=2.23, p<.05)였으며, 이들 변인들은 학교행복감
에 대해 51.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
사대상자의 학교행복감 관련 변인은 다음의 Table 4와 
같다. 

Variable β  t  P
constant 0.00 7.11 <.001***
Family Regression 0.63 3.23 <.01**

Emotional Disconnection 0.37 1.97 >.05
Family Projection 0.31 2.23 <.05*

Adj. R²=0.51, F= 40.54, P<.001
* p<.05, ** p<.01, *** p<.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School happiness 
(N=116)

3.4 원가족 자아분화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원가족 자아분화, 정서지능을 살펴보았
다. 원가족 자아분화와 정서지능은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원가족 자아분화와 정서지능이 높을
수록 학교행복감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
적 특성들을 범주형 변수로써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성
별과 현재 학력은 모든 경우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매개분석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변인인 ‘부모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교육을 받고 있는 위탁기관’ 이 통제되었다. 매개효과의 
검정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매개효과 검정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원가족 자아
분화가 매개변수인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
지를 검정한 결과, 원가족 자아분화는 정서지능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4, 
p<.05). 즉, 원가족 자아분화의 정(+)적 영향이 클수록 
정서지능이 긍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또한,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하루에 10분정도'(β
=0.67, p<.001), '하루에 30분정도'(β=0.81, p<.001), '
하루에 1시간이상'(β=1.00, p<.001), '여러 번 생각해 
보았다'(β=-0.26, p<.05)가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미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정서
지능의 낮은 범주 쪽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님과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에
서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대화의 시간을 
갖을수록 정서지능의 높은 범주 쪽에 속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원가족 자아분화가 종속변수
인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원가족 자
아분화는 학교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0, p<.01). 즉, 원가족 자아분화의 정(+)
적 영향이 클수록 학교행복감이 긍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립변수 원가족 자아분
화가 종속변수 학교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적 영향을 미치므로 2단계 조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하루에 10분정도'(β
=0.50, p<.001), '하루에 30분정도'(β=0.65, p<.001), '하
루에 1시간이상'(β=0.84, p<.001), '여러 번 생각해 보
았다'(β=-0.38, p<.001)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해 보면, 
'여러 번 생각해 보았다'(β=-0.38, p<.001)는 부(-)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은 학교행복감의 낮은 범주 쪽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
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님과의 하루 평균 대
화시간'에서는 학교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대화의 시간을 갖을수록 학교행복감
의 높은 범주 쪽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원가족 자아분화
와 매개변수인 정서지능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학교부
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β=0.17, p<.05)와 정서
지능(β=0.52, p<.001)의 범주 모두 학교행복감에 유의
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원
가족 자아분화와 정서지능의 정(+)적 영향이 클수록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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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Variables B β t/p R²
(Adj.)

Step1

intercept 1.95 0.00 7.14

0.54
(0.51)

F=
15.71
on 8 
and 

107 DF, 
P=

.000

Average 
conversa
tion time 

with 
parents

About 10 
minutes a 

day
1.15 0.67 5.13***

About 30 
minutes a 

day
1.03 0.81 4.09***

More than 
1 hour a 

day
1.15 1.00 4.46***

Thinking 
about 

quitting 
school

I thought 
about it 
once or 

twice

0.01 0.01 0.08

I thought 
about it 
multiple 
times.

-0.38 -0.26 -2.46*

Counseli
ng  

Center

K-Center -0.06 -0.05 -0.72

W-Center 0.04 0.03 0.38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 Emotional 
Intelligence

0.17 0.24 2.25*

Step2

intercept 1.73 0.00 6.82***

Average 
conversa
tion time 

with 
parents

About 10 
minutes a 

day
0.90 0.50 4.34***

0.64
(0.61)

F=
23.51on 
8 and 

107 DF, 
P=

.000

About 30 
minutes a 

day
0.86 0.65 3.67***

Table 5.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N=116)

More than 
1 hour a 

day
1.01 0.84 4.23***

Thinking 
about 

quitting 
school

I thought 
about it 
once or 

twice

-0.11 -0.09 -1.09

I thought 
about it 
multiple 
times.

-0.58 -0.38 -4.05***

Counseli
ng  

Center

K-Center 0.02 0.01 0.22

W-Center 0.21 0.13 1.88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School happiness 0.23 0.30 3.12**

Step3

intercept 0.68 0.00 2.68***

Average 
conversa
tion time 

with 
parents

About 10 
minutes a 

day
0.28 0.16 1.48

0.76
(0.74)

F=
37.32
on 9 
and 

106 DF, 
P=

.000 

About 30 
minutes a 

day
0.30 0.23 1.47

More than 
1 hour a 

day
0.39 0.32 1.83

Thinking 
about 

quitting 
school

I thought 
about it 
once or 

twice

-0.12 -0.09 -1.39

I thought 
about it 
multiple 
times.

-0.37 -0.25 -3.11**

Counseli
ng  

Center

K-Center 0.05 0.04 0.78

W-Center 0.18 0.11 2.03*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School happiness

Emotional 
Intelligence 

→School happiness

0.13

0.54

0.17

0.52

2.17*

7.36***

* p<.05, ** p<.01, *** p<.001

교행복감 범주의 긍정적인 쪽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3단계의 원가족 자아분화(β=0.17, p<.05)가 
1단계에서의 원가족 자아분화(β=0.24, p<.05)에 비해 β
값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유의한 수준으로 남아 있으므로 
부분매개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다. 3단계에서 원가족 
자아분화(β=0.17, p<.05)와 정서지능(β=0.52, p<.001)
이 학교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2
단계에서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자아분화
의 값이 0.30에서 3단계에서는 0.17로 감소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와 학교
행복감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이 부문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Sobel[33]이 제
안한 방식으로 매개효과를 보다 엄격히 검정한 결과, Z
값은 6.02로 |Z|>1.96에 해당하므로, p<.001 수준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
증되었다. 매개효과의 모형은 Fig.2와 같다.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Family Regression 

·Emotional Disconnection 
·Family Projection

Emotional Intelligence

School
happiness

Parameter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0.52***0.24*

0.17*

0.30**

Fig. 2. Mediating eff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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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
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및 정서지능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요변인들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
과, 원가족 자아분화는 학교행복감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가족 자아분화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지능의 부분매개효과
가 긍정적으로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족 자아분화는 학교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학교행복감이 높아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자아분화
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 연구
[34]와 의미적으로 일치하였다. 기혼직장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초기 성장기의 자아분화가 이후 성인의 적응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35]는 본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가족구성원 
간의 분화수준이 청소년의 적응력을 결정 짓는다는 결과
[36]와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증진을 위해 자아분화
가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여 준 선행연구[37]는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중학생의 심리적 성장환
경과 학교생활적응이 학교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는 주장[38] 역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
한 의미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는 학교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행복감에는 원가족자
기분화의 하위요인 중 가족퇴행, 가족투사 순으로 학교
행복감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청소년의 가족퇴행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39]와 의미를 같
이한다. 대학생의 자아분화 하위요인들이 대인관계와 정
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40]가 본 연구를 지지
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 자녀의 자아분화 하위요인인 가
족투사는 가족융합과 상호작용을 하며[41] 기혼자의 자
아분화수준이 높으면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킨다[42]고 설명되고 있는데 본 연
구 결과 역시 이러한 주장을 따른다. 이러한 의미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인 가족퇴
행, 가족투사는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
다. 결과적으로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 
하위요인인 가족퇴행, 가족투사는 학교행복감에 긍정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

교행복감 향상을 위해 원가족 자아분화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자아분화수준에 따라 학교
환경 만족 및 학습활동 즐거움 방안을 마련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원가족 자아분
화의 정도는 세대 내와 세대 간의 정서적 연계 및 사회적 
관계의 축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높은 가족자아분
화는 가족퇴행 및 투사와 역기능적 관계를 갖으며 청소
년의 학교생활 적응 및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11, 16]. 낮은 원가족 자아분화는 
가족체계의 불안과 투사, 퇴행 등을 답습하게 되는 주요 
변인이 된다. 따라서 원가족 자아분화의 하위변인 중 가
족퇴행과 가족투사의 처치 및 중재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건강성 향상과 학교부적응 청소년 개인 및 집
단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이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상황 속에서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이고 유
연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실현시켜나
갈 수 있는 자아분화를 촉진하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둘째, 3단계 매개효과 검정과 Sobel 검정 결과, 원가
족 자아분화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서
지능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부적응 청
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와 정서지능이 높아질수록 학교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
과는 가족자기분화 수준이 높아질 때 정서지능이 높아진
다는 Kim과 Kim[43]의 연구, 정서지능은 친사회적 행
동을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44], 정서지능
이 높을수록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이 높아 학교생활을 더 
잘한다[45]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Kim[46]은 정서지능이 높은 청소년이 삶의 만족
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Shim[47]은 부모와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그리고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회성이나 대인
관계기술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48].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부적응 청소
년들의 학교행복감을 향상시키고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
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부적응 청소년 및 보호자의 지
속적인 상담과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대
화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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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동아리활동 프로그램의 참여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자신과 타인의 정서
에 대한 이해도와 조절능력을 높여 정서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나 또래관계 
등의 학교 환경적 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정서지
능을 높이고 학교행복감을 증진시키므로 건강한 성인으
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가 긍정
적인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및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U시의 학교부적응 청소년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모든 학교부적응 청소년
들의 학교행복감에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주의가 필
요하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초‧중‧고의 발달단계별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적응,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적응의 원인이 되는 결손, 다문
화, 탈북가정 등의 다양한 환경에 대한 원가족 자아분화 
경험과 행복감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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